
OECD Multilingual Summaries
OECD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
Scoreboard 2013
Summary in Korean

Read the full book on: 10.1787/sti_scoreboard-2013-en

OECD 2013년도 과학·기술·산업 평가서
국어 개요

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성장원을 찾는 정책이 우선 순위를 가지게 되
었다. 경쟁력, 생산성, 일자리 창출을 부양시키는 과학, 기술, 혁신, 기업가정신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중
요기제로 작동한다.

본 OECD 평가서(Scoreboard)의 260개의 과학, 기술, 혁신, 산업과 관련된 실적지표는 광범위한 회원국
가 및 주요 비회원국가의 경제에서 보여준 경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. 과학·기술·산업(이하 "STI") 평가서를
통해 정부는 보다 효과적/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
다. 다음은 2013년도 평가서의 주요 내용 중의 일부이다.

놓은 우선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혁신에 대한 투자 ‑ R&D 지원책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혁신의
촉진 정책.

2012년 OECD 회원국 정부는 평균 GDP의 0.8%를 국내외 R&D에 직접 지원했다. 한국과 핀란드의 경
우에는 그 투자 비율이 1%를 넘고 있다. 또한 현재 OECD의 34개 회원국 중에서 27개국과 다수의 비
OECD 국가에서 기업 R&D에 세금 혜택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. 2011년에 러시아, 한국, 프
랑스, 슬로베니아는 GDP 대비의 가장 높은 비율로 이러한 투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했다. 캐나다와 호
주의 기업 R&D에 대한 간접적 지원은 5개의 요인에서 직접 자금지원을 초과했다. R&D 세금환급은 미국에
서는 미화 8.3 달러에 달했으며, 그 다음으로 프랑스와 중국이 뒤를 따르고 있다. 새로운 예측치에 의하면 회
사의 R&D 투자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회사의 크기, 위치, 재정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2013년의 경우 호주, 캐나다, 프랑스, 한국, 네덜란드, 포르투갈은 중소기업(이하 'SME)에 보다 유리한 혜
택을 주고 있다.

이전에 파악된 것보다 훨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역동적인 신생기업.

2008년에서 2011년 사이 동안에 OECD의 순 고용률은 2% (약 900만명) 하락했으며, 이러한 수치의
2/3는 미국에서 발생했다.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이 가장 큰 영향(각 부문별로 32% 및 25%의 고용수준 감
소)을 받았으며, 정보산업 부문(ICT 제조업, 출판, 통신서비스)도 영향을 받았다. 다수의 OECD 회원국들에
게 있어서 고용률의 심각한 하락이 2012년까지 계속되었으며, 고숙련 관리자들도 저숙련 노동자들과 마찬
가지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. 경제 위기의 시기 동안에 대부분의 회원국가들에서 감소된 대다수의 일자리
는 중견기업들의 다운사이징을 반영하고 있다. 하지만 신생기업(설립연도 5년 이하)에서의 순 일자리 증가
는 긍정적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.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신생기업들은 약 11%만을 고용하고
있지만, 일반적으로 사업부문의 총 일자리 창출에서 33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소멸이 차지하는
비율은 17%에 이른다.

교역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 부가가치기준 무역 지표.

OECD‑WTO 부가가치기준 무역(Trade in Value Added: 이하 'TiVA') 지표에 따르면 한 국가가 수출실적
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더욱 의존한다는 사실을 드러내
고 있다. 예를 들면 중국의 1995‑2009년의 경우, 총 수출은 12배 증가하여 현재 가격 기준으로 미화 1조
3,00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, 외국 부가가치 콘텐트의 수출은 거의 3배 증가하여 30% 이상을 차지하게 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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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 20%의 수출 부가가치는 OECD 회원국에서 기원하고 있으며, 그 중의 절반은 일본과 한국이 차지하고
있다.

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외국의 소비자.

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상승함에 따라서, 한 국가의 소비자는 가치사슬에 연결되어 다른 국가들의 일
자리를 유지하게 된다. 2008년 외국 수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업부문 일자리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
제에서 20%에서 45%로 증가했으며,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리의 비중이 20%를 차지하고 있다. 일본
과 미국은 비교적 큰 경제 규모와 낮은 수출입 의존도로 인해서 외국 수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일자리는 비중
은 상대적으로 작다. 하지만 초기 조사수치에 따르면, 2008년 미국 사업무문의 일자리 1,000만개는 외국
소비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, 특히 2백만개의 미국 일자리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소비자에 의해 유
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과학과 혁신에서 증가되는 이머징국가의 역할.

과학연구의 전세계 추세에 있어서 새롭게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부상하였으며 전세계 과학협력 네
트워크의 구조를 변화시켰다. 2011년 중국은 R&D에 두 번째(1위는 미국)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이며,
그 뒤의 순위로 일본, 독일,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. 또한 중국은 과학논문을 두 번째로 많이 발간하는 국가이
지만, 논문품질조정 조사수치(상위 인용 논문수)에서는 대부분의 OECD에 뒤쳐지고 있다. 중국은 1998년
에 9,000건에 불과하던 과학협력의 건수가 2011년에는 74,0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. 이 기간 동안에
미국에 위치하는 기관과의 공동저자로 발간된 중국의 논문 수는 약 2,000건에서 22,000건 이상으로 늘어
났다. 미국은 국제연구 네트워크의 센터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, 미국이 2011년의 과학논문 출간에서 동
료학자에 의해 검토된 전체 과학협력 출간 건의 거의 15%를 차지하고 있다.

여전히 일부 지역에만 집중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의 소재지.

2007년‑2011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영향력 높은 전세계의 상위 50위권 대학들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지
리적으로 매우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, 2003년‑2009년 보다는 약간 완화되었다. 전체적으로
50위권 대학 중에서 34곳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. 나머지 대부분은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, 조사 실시 이
후에 최초로 두 곳이 OECD 이외 지역인 대만에 위치하고 있다. 영국은 의학과 사회과학에서 특별히 강점을
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로 많은 상위권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다. 국가별로 강점을 보이는 분야도 큰 차이가
있었으며, 미국 소재지의 대학들은 대부분 생화학, 컴퓨터공학, 신경화학, 심리학에서 특별히 강세를 보이는
경향이 있다. 비 OECD 국가의 대학, 특히 아시아 국가의 대학은 화학공학, 에너지, 수의학 연구에서 상대적
으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.

연구자들 이동성의 지속적 증가.

기관 사이에서 연구자의 이동성과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. 새로운 한 지표는 학술지에 출간한 과학자들의
소속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. 연구자의 한 국가에서의 유입/유출에 있어서 상위 9건이 미국을 유입국/유출
국으로 하고 있다. 미국에서의 연구자의 총유입자 수가 총유출자 수보다 많지만,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미
국에서 논물 출간을 한 후에 중국이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숫자가 더 많다. 영국은 두 번째로 연구자의 이동
성이 높은 국가이다. 평균적으로 다른 국가의 기관으로 이동하는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자
국 이외의 기관으로 이동한 적이 없는 과학자에 비해서 20% 크다. 많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"미이동 과학
자"를 국제적인 이동이 활발한 연구자(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되돌아오는 과학자)들의 수준으로 향상
시키면 선도적 연구조사국가들을 따라 잡는 데에 도움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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